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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6. 5. 21.(목) 11:00

5. 22.(금) 조간
배포 2026. 5. 21.(목) 09:00

“왕란이 크냐, 특란이 크냐, 고민 끝!
이제 쉽게 2XL·XL로 확인하세요”

계란 크기 표시, 직관적으로 바뀐다
 - 농식품부, ‘축산법 시행규칙’ 개정...소비자가 알기 쉬운 (2XL~S) 규격 도입  
 - ’26년 5월 21일부터 시행. 6개월 간 기존 명칭 혼용 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
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‘축산법 시행규칙’을 개정하여 중량 
규격 명칭을 ‘왕·특·대·중·소’에서 ‘2XL·XL·L·M·S’로 개편한다고 밝혔다. 

[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(안)]
구분 왕란→2XL 특란→XL 대란→L 중란→M 소란→S

중량범위 68g 이상
60g 이상
68g 미만

52g 이상
60g 미만

44g 이상
52g 미만

44g 미만

 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‘왕·특·대·중·소’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, 일반 
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
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. 

  작년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,000명, 1,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
및 의견수렴 결과,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
점이 확인되었으며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.0%로 높게 나타났다. 

 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. 다만, 
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
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. 
 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“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
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
있다”고 언급하면서 “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
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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